
 

 

2 0 1 5 년  1 월  6 일 
동일본 여객철도 주식회사 

 

일본 방문 외국인 여행객 전용 기획승차권의 변경에 대해서 

～나리타 익스프레스호를 왕복으로 더욱 저렴하게 승차할 수 있습니다!!～ 
 
 

 

 

 
 

 

 

 

1. 「N’EX 도쿄 왕복 티켓」의 발매에 대해서 

특급 나리타 익스프레스호(N’EX）의 일본 방문 외국인 여행객을 위한 저렴한 승차권으로 도쿄까지 

왕복이 가능한 「N’EX 도쿄 왕복 티켓」을 새롭게 발매합니다. 

◇ 발매・이용기간 2015 년 3 월 14 일～연중 

◇ 유효기간 14 일간 

◇ 판매장소 ○JR 동일본 여행 서비스 센터…나리타공항 제1터미널, 

나리타공항 제2터미널 

○역…나리타 공항역(나리타공항 제1터미널), 공항 

제2빌딩역(나리타공항 제2터미널) 

◇ 판매가격 어른（12 세 이상） 4,000 엔, 어린이（6 세～11 세） 2,000 엔 

◇ 구매・이용조건 외국 여권을 소지하신 외국 국적의 고객 

※구매 시 여권을 확인합니다. 

◇ 효력     나리타 공항역, 공항 제 2빌딩역에서 도쿄 전철 특정구간까지 “나리타 익스프레스호”의 

보통칸 지정석을 왕복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좌석을 지정하지 않고 

승차하신 경우는 열차 내 빈자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N'EX 도쿄 왕복 티켓 이용가능 지역 

 
 
 
 
 
 
 
 
 
 
 
 
 
 
 

JR 동일본에서는 2015 년 3 월 14 일부터 일본을 방문하시는 외국인 여행객을 위한 저렴한 승차권 

「N’EX 도쿄 왕복 티켓」을 발매합니다. 특급 나리타 익스프레스호(N’EX)의 보통칸 지정석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왕복 승차권입니다. 지금까지 편도 승차권이었던 N’EX 의 일본 방문 외국인 여행객 

전용 승차권이 왕복 승차권으로 변경되어, 더욱 이용하기 편리해집니다. 

또, 호쿠리쿠 신칸센의 개통과 함께 「JR EAST PASS」의 효력도 변경, 해외에서 오신 고객이 JR 

동일본의 열차여행을 더욱 즐겁게 이용하실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N’EX 에 승차한 후 도중에 개찰구를 
나가지 않으면, 지정구간 내(도쿄 
전철 특정구간) JR 동일본의 어느 
역에 내리셔도 무방합니다. 또, 
공항으로 되돌아가실 때도 도중에 
개찰구를 나가지 않는 한, 지정구간 
내(도쿄 전철 특정구간) JR 동일본의 
어느 역에서나 승차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평상시 요금과 비교 

나리타 공항역∙공항 제 2 빌딩 역에서 

도쿄방면으로 가는 주 행선지 

어른(12 세 이상) 어린이(6 세~11 세) 

평상시 왕복 

(보통칸∙지정석) 

N’EX 도쿄 왕복 

티켓 

평상시 왕복 

(보통칸∙지정석) 

N’EX 도쿄 왕복 

티켓 

도쿄 6,040 엔 

4,000 엔 

3,020 엔 

2,000 엔 

시나가와, 시부야, 신주쿠, 이케부쿠로 6,380 엔 3,180 엔 

오미야 7,680 엔 3,820 엔 

요코하마 8,580 엔 4,280 엔 

오후나 9,240 엔 4,600 엔 

 

 

2. 「N’EX 도쿄 직행 티켓(편도)」의 종료에 대해서  
「N’EX 도쿄 왕복 티켓」의 판매개시와 함께, 현재 판매 중인 「N’EX 도쿄 직행 티켓(편도)」는 2015 년 

3 월 13 일 발매분을 마지막으로 판매 종료합니다. 
 

3. 「JR EAST PASS」의 효력 변경에 대해서  
2015 년 3 월 14 일 호쿠리쿠 신칸센이 개통됨에 따라, JR 동일본 전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JR EAST 

PASS」의 효력이 일부 변경됩니다. 

 

◇ 변경일  2015 년 3 월 14 일 

◇ 새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구간 

○호쿠리쿠 신칸센 「나가노～조에츠묘코」 구간 

○에치고 도키메키 철도선 「나오에츠～아라이」 구간 

◇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구간 

○신에츠 본선 「나가노～아라이」 구간 

 
※판매가격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JR EAST PASS」로 도야마・가나자와에 가고자 하는 분은 조에츠묘코～도야마・가나자와 구간은 별도 

특급권과 승차권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